
- 1 -

보 도 일 시 참 고 자 료 사  진 문  의

2024. 10. 28.(월)

배포즉시 보도가능
첨부1 첨부

황명선의원실

(02-784-9820)

황명선 의원,“GDP쇼크,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회복해야”

- 황명선 의원,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민생회복지원금·지역화폐 두고 격론

- 황명선 의원 “GDP쇼크,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으로 어려움 극복해야”

 황명선 국회의원(논산·계룡·금산, 더불어민주당)은 국회 기획재정위원

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3/4분기 경제성장률을 0.1%라고 

발표한 것에 대해 이른바 GDP쇼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추경 논의와 민

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.

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“정부가 목표로 하는 2.6% 성장은 현재 

한국 경제 상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”면서 “국제정세나 수

출수요 등 대외변수를 제외하면 민간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하는 방

안이 가장 적절한 대책”이라고 말했다.

  이어 황 의원은 “내수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가 투자

나 수출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”고 말하면서 “적극적인 재정정책

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”고 강조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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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“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어려

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면서 “이러한 민생회복을 마중물로 삼

아서 GDP쇼크로 타격을 입은 경제성장률을 내수경제가 견인할 수 있을 

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 한편 황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

지급을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.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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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 부  주요 통계자료(국정감사PPT 화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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